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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내용

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의사들

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!

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.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.

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이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이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

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. 비록 불가항력의 일이었지만 태아를 살려내지 

못한 것도 괴로워 자책하는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. 대법원에서 무죄 

확정되었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.

2018년 응급실에 실려 온 여아 환자의 횡경막 탈장을 진단해내지 못해 환아가 사망

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과 함께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하는 

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저희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

전될 경우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.

횡경막 탈장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,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‧산후에 진찰됩니다. 

사망률은 80%에 이릅니다. 소아 복통 환자는 90% 이상이 변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

에 횡경막 탈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.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의 의료진

이 최소 4회 이상의 검사와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건 그만큼 고난도의 영

역임을 말해줍니다.

2020년 9월에는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고령의 환

자가 사망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형과 함께 법정 구속

했습니다.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

것입니다.

이 밖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.

의사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.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많



습니다.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. 의사도 사람입니다. 그런데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

구속을 한다면 그건 의사보고 신이 되지 못했다고 벌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

의학에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. 따라서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찌할 수

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의사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다른 

의사가 진료했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. 내가 부족하여 환자를 살려내지 못

한 건 아닐까.

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의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속까지 된다면 이런 청

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?

어느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고 싶지 않을까요. 그런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처벌의 

대상이 된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생명을 다루는 

필수의료는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.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

의료생태계가 무너집니다.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.

외국의 경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.

그래서 간곡하게,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.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

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. 의사를 위해가 아니라 국민을 위

해서입니다.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금, 이 시간에도 많은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

있습니다.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어도, 그리하여 나쁜 결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

는 점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소명감 

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.

대부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는 최종심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인정받

아 무죄판결을 받습니다. 그런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

고 있는 의사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 건 부당합니다. 부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

잡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.


